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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신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로 풍성한 2월을 

약속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 

-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그럼에도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사탄의 종으로 살 

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 

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행 26:20) , 모든 초점을 십자가 

에 맞추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는 구원의 기쁨과 명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총력 교회주변 전도와 CMTC가 2월에도 계속됩니다. 매월 1회 당회장과 

85명의 시무장로들이 모여 교회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기당회가 2월에는 이번 

주 수요2부예배 후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한 결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 2009년 첫 번째 학습 및 세례식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며 

마지막 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청지기훈련이 2월 20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으며 ，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도 재의 수요일(Ash 

Weφlesday)인 2월 25일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단지 신앙인격을 위한 훈련과 예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헛됩니다 

(살전 3:5), 이 모든 일련의 교육과 예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 

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롬 1:1), 세상과 분리 

됨과 동시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2월이 되도록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 

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 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복음 안에 하나님 

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 의 의가 나타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었던 차별이 사라지고 오직 복음 안에 나 

아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밝 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한 가지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외치고 

혔다(롬 1:1),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 었다. 이 복음은 유대인틀에게도 진리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전혀 없는 진리 

기 자신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 이다(갈 3:28), 복음과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두가 율 

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어 다 버리고 이 복음만을 법 아래 매였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붙드는 그 이유， 즉 복음의 근원을 밝혔다. “이 것이다(갈 3:25~26 ; 엠 2:12,14),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은 자만이 아니다. 복음에는 내용과 목적과 근원이 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 

들이시며，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시며， 근본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 안에 나타났다(고전 1:18), 십자가의 도 안에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나타난 것이다(계 14:6 ; 고전 

1:24),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죄와 의로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율법이 요구동}는 핵심 

은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완수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된 

다. 그리스도께서 새 메시아의 세계를 가져다 주신 지금에도 이 의로움의 문제는 아직 

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율법이 주장하는 의로움보다 가볍거나 또는 의로움 

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 

새인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마 5:2이. 

즉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복음 역시 의를 다루고 있다. 복음 안에 있 

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 새 세계의 

의로서 영원하다. 이 의로움은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의로움은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의다(벌 3:9), 

복음은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념이나 원리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 

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전할 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인간을 새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엠 

2 :5~6) ，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주관적인 소질이나 속성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은 복 

음이 그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인간의 믿음이 복 

음으로 하여금 능력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이 인간으 

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한다.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 

도에게 속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의 새 시대에 참여하게 된 사실 그 자체 

이다.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세계에 속하여 있 

음을 확신하는 그것이 곧 믿음이다(골 1:13~14) ， 

유대인 바울에게 세상 사람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두 종류뿐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제공되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고후 5:21), 여기 

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개입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죄를 알지도 못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짐을 지게 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복음 안에 나타내시고 우리에 

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가 곧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 시대의 의이며 십자가 

의 의다(고전 2:2),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의로움 

을자기의 것으로받는자들은그리스도께 속한자들이 된다. 의로움에 대한개념이 다 

르다. 하나는 율법을 성취하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 ‘ 

나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것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 세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움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는 곧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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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때r r빼 

SAVE SOME 
To the weak 1 became weak, that 1 might win the weak; 

1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men, so that 1 may by all means save some. 

(lCorinthians 9:22) 

A|| Christians know that we shOU|d share O때th . As a true 

believer, Pa비 was eager to share his faith with everyone 

He did not care if the person was a Jew or Gentile. He never let 

pride interfere with Jesus Christ ’s great commission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Mk. 

16:15) . Too often Christ ’s great commission is our great 

omission. Today ’s believers are afraid or intimidated to tell 

others of Christ. Sadly, the greatest lack in today’s churches is 

evangelism . The gospel is a wonderful fnessage. It is God ’s top 

secret to eternal life . How can we rid ourselves of the fear of 

sharing our faith? How can we save some from eternal 

destruction? 

Compassion is paramount in sharing the gospel. Paul said , 

’ .. . 1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men ... "(1Cor. 9:22). He was 

willing to change because he deeply cared about the souls of 

others. His heart contained real love. He gave up himself 

anytime, anywhere, and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 to talk 

about the meaning of faith in Jesus Christ. Before Paul met our 

Lord Jesus Christ, he was a proud Pharisee. He would have 

never spoken to others about God in a loving and kind manner 

He was a highly religious man who thought himself above 

others. He hated and tried to destroy the primitive church inits 

fancy. Pa미 was changed forever when he met Jesus on the 

road to Oamascus . This new convert became filled with 

compassion for thelost. He pursued , prayed, and pleaded with 

them to come to Jesus. This former persecutor became a 

preacher of the gospel. No matter how many times he was 

beaten and stoned , he still preached Christ. No matter how 

many times he was left hungry and starving, he still preached 

Christ. No matter how many times he was jailed , he still 

preached Christ. He did notgive up but persevered and 

continued to reach lost people in dangerous places because he 

truly understood tha( the gospel , the good news, was for 

everyone. For him, Jesus was the extreme example of pure 

compassion , especially on the cross . Compassion conquers 

cowardness and creates courage . If you really care about 

somebody you will overcome your fears and share your faith 

with them because if they accept Jesus their soul will be 

saved . 

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key in sharing the gospel . 

Paul said , “ ... so that 1 may by all means .. . " (1 Cor. 9:22) . 

Different people require different communication. Some people 

'need to be told about Jesus softly, while others need to hear 

the gospel with a loud bang. Pa 

Jews, he talked and acted like a Jew. If he was with Gentiles, 

he talked ånd acted like a Gentile. If the Jews didn ’t eat pork, 

then he didn ’t eat pork. If the Gentiles ate pork, then he ate 

pork. If the Jews took off their shoes upon entering their 

homes, then he took off his shoes before entering their homes. 

If the Gentiles wore shoes into their homes, then he wore 

shoes into their homes .. Paul removed the cultural barriers that 

separate one man from another. He added Christ to his 

communication to bridge all gaps. At some point in witnessing 

Christ, words are required . Jesus said to the woman at the 

well , "Give Me a drink"(Jn. 4 :7) . What a great start 1'0 an 

awesome conversation . Philip said to the Ethiopian reading the 

prophet Isaiah, “ 00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Acts 

8:30) . This is another wonderful conversation starter. By all 

means is an unlimited avenue to communication . Are you 

willing to put your faith on the line and be kind to the people 

(S od places before you? Are you willing to go out and 

communicate Christ to non-believers? 

Confidence is vital in sharing thegospe l. Paul said, “ . .. so that 

1 may by all means save some" (1 Cor. 9:22). Paul expected a 

resul t. If you want to save some, yoù need to have confidence . 

You need to witness in faith! In writing to the church in Rome, 

Pa비 told them , "if somehow I might move to jealousy my 

fellow countrymen and save some of them"(Rom . 11 :14). He 

also told them,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 . 8:28) . When Jesus 

sends you, you can be confident that He will do His will through 

you . Pa비 shared the gospel even while in jai l. He went to the 

Philippians and they beat him and imprisoned him , yet he 

continued to pray and sing hym r.1 s to God, and God opened his 

jail doors so that he could continue evangelizing . Paul told 

Timothy, “ 1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preach the word ; be ready in .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2Tim. 4 :1 ~2) . You can always be 

confident in Christ. There is never a circumstance' or situation 

where He cannot prevail. 

God wants everyone to come to faith. Can He use you to 

save some? Do you have His love in your heart? If so, then 

communicate the gospel to those God brings before you in 

confidence, knowin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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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야무쪼록 몇 샤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나 

(고련도전셔 9:22)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신자였던 바울은 자신이 믿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히는 데 열심이었 

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는 예수 그리스도 

의 지상명령에 자신의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 

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상명령에 대해 너무나 태만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거 

나 두려워합니다. 슬프게도 현대 교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복음전도입 

니다. 복음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일급 비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 

을까요?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야한다-

복음을 전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말했습 

니다. “ .. .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 끼고전 9:22). 그의 

깊은 관심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 

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기 위 

해서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 

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거만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로 하나님에 대해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던 고위 종교관 

원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 

다고 생각하여 성도들을 증오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 

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 

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회심지는 잃어버린 영흔에 대해 불쌍히 여 

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설득하고 기도하며 간청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그 복음 

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았지만 조금 

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렸던 적이 한두 번 

이 아니었지만 그는 계속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 

았고 참고 견디며 위험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자들을 계속 찾아다녔습니 

다. 복음， 곧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진정 

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순전한 사랑을 보여주 

신 최고의 모범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가는주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 

랑은 두려움을 정복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화가있어야한다 

대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 

다. “ ... 아무쪼록 ... " (고전 9:22). 사람마다 전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 

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부드럽게 전해야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 

은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이나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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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맞추어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말하고 행동했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이방인 

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으면 그들의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집 

에 선을 신고 들어가면 그 역시 신을 신고 그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 

울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문화의 장벽을 헐었습나다. 그는 모든 문 

화적 간격을 해결한 후에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 

떤 시점에서는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 

인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요 4:7). 이 첫 마디는 놀라운 대화로 

이꿀어 가기에 참으로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대’ (행 

8:30). 이 질문 역시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 

무쪼록 다OJ=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소통되도록 무한한 길을 열어주십니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인도하신 사람들에게 기꺼이 여러분의 마 

음을 다해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밖으로 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 ...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 9:22). 

바울은 결괴를 기대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 

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롬 11:14).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뭇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분 

의 돗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비울은 심지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고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 

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 

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 

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덤후 4:1~2) . 여러분은 언제든 

지 그리스도를 신뢰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극복하지 못할 환경이나 상 

황은 결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몇 사람을 구원하 

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도 좋습니까? 여러분의 미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흔들 

에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문제나 

딜레마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 

는 잃어버린 영흔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벤.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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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부얘뻐 메씨지 l 마기록흩 

바울이 그리스도예수 

의종으로부르심을받았 

듯이우리도주님의부르 

심을 받았다(롬 1:1). 이 

놀라운은혜는예수그리 

스도의 십자가로말미암 

은은총이다. 예수님을 

믿고순종하는그리스도 

의 것이 된 것이다(롬 1: 5~6). 이것이야 말로 죄인들에게 내려진 말할 수 없는 은총이며 담 

대히 전해야 할 복음이다(롬 1:8，16~l7). 이 은총을 로마서 1장 전반부(1~17절)는 기록하였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기록하였다(롬 

1:18~1어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인 사람들은 한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의 은혜를 남용하였다. 복음의 영광을 하 

나님께 돌리지 않고， 정욕대로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롬 1:24~25). 하나님은 그 

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려두셨다(롬 1:26~27). 결국 한때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복음의 은총， 십자가의 예수님은사라져버렸다(롬1:28). 무엇이 진짜이고가짜인지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였다(롬 1:29~32).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 공로를 더욱 의지하였다 영원보다는 현실 

의 삶을， 복음보다는 인간들이 처한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우선시 하였다. 이들은 그리스 

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인ζ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모든 인간은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한 사람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죄를 선 

택했던 것이다(롬 1:21,23). 복음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세%써1서 행복하고 성공적 

인 삶을 살 수 있을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세상의 것들과 섞었다. 완전히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복음의 흔적이 조금이나마 남아있기에 신자들도 이러한 속임수에 

쉽게 속았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다(신 

4:16~1잉.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시니 이는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1:18). 교회의 머리와근본， 천하묘떨의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찬OJ=-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런데 하 

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들 복음이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다. 하 

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게 우상을 ~들어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인간자신에게로쏟게 만들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가진 인간들의 악한선택이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 

들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아 기쁨과 감사， 찬%뇨을 

드혔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와 기쁨 찬양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신 지유의지를 

가지고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를주셨지만 인간들은 이를 배신하고 외면한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진노와벌이 아니었 

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길을 선택한 것 

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호 4:17). 그리스도의 십자기를 통하 

여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채웠다(엠 4:19~2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비꾸어서 세상의 것들 인간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섭 

기게 만들었다(좀 1:2잉. ‘폐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 

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요 8:12~13).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하여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이것을 거부한 것은 바로 우리이다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지회가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 

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 타협과 중도는 없다 오직 믿음과 순종뿐이어야 한다 복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모든 

위선과 외식을 버려야 한다. 외식자와 위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의 경고를 잊지 말자 

(마 23:13~16， 23~27).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 

얘’(마 23:33). 주님의 말씀을 잊을 때 우리는 절대로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계속된 

은총의 기회를 외면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마 

23:36~38). 따라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여 주신 은총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자.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길이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은 한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7찌고 정욕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은 벌하시기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들은 스스로 진노의 형벌을 선택하였다.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삶으로 인 

해 가정， 교회， 사회는우상들로가득해졌다. 이 사회를고쳐보려고많은사람들이 애쓰지 

만 헛된 수고일 뿐이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진노의 심판뿐이다. 이 진노를받아마땅한， 하나님의 버려두신 사람들가운데 우리가 있 

지 않은가? 우리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눈물로 회개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1" 예 

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막을 수 있다. “아버지여 용닙하여 주시고 예 

수님의 이름으로구원하여 주소서"(.찬 276장). 세상의 것이 되려고， 서l^d에서 행복해지려 

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자.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자 아멘. 

l 마가목을 강때 렐 J 

야고쏘와요한의 

쑤적절한요구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 세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녹 12:50). 결국 그들은 결정적인 순{)에 모두 예수님 

동락하였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 을 버리고 도망갔다(막 14:50). 

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 그러나 

(10:35-45)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마 16 :24). 자신의 것들이 조금도 남아 있으 

뿐 자신의 &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았다. 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세쇼때서의 안락한 삶，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등 주님이 보실 

매번 그들은 세상적인 옥E띨로 가득했다. 이것은 때 부적절한 것들E떨 구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느때 참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이며 문화와 전통에 얽매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본문도 그러 여하기를 원하신다(멤전 4:13). 이런 자들이 진실로 복 있는 사료L이다(받전 4:14). “그러므 

한 제자들의 안타끼운 모습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세 제자 중 야 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 

고보와 요한은 죠다하었다(막 10:35).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 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뱀전 4:19). 겸손히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사람묘에 주 

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막 10:37). 이 두 제자는 “주의 영광중에서”라는 거룩한 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할 수 있다. 절대로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 

표현을 써 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였다.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한 모습이다. 이 

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질문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죠띨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띨 수 있느냐:" (막 10:38). 

이들은 ‘잔과 세례’ 의 의미도 모르면서 “할 수 있나이다끼막 10 : 39)라고 자신만만하게 대 

답하였다. 

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고난과 핍믿L이 있기 때문이다(행 

4:1 ~3 ， 12:2).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 

하여 죽으시고"(고전 15:3).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겸손히 인죠에 되셨고，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노}이 있었지만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빌 2:6~8). 한 마 

야고보와 요한， 아니 나머지 제자들은 축복과 명예를 가져다 줄 승리의 잔을 원했다 물 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대속물(막 

론 우리도 마찬가지다. 세ε에서의 성공과 행복의 죠띨 원한다. 이를 위해서 서슴치 않고 10:45)로 오셨다. 그럼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와 같이 요구하였다. 참으로 부적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사료떨이 되려고 한다(막 8:38).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가 절하지 않은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 변화t빼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았음에도 여전히 

까이 오고 있다(사 11 :4). 따라서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 서liJ띨 향해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은 이 세ε빼서의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다. 매순간 깨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말씀을 알고， 또한 은혜를 받았을지라 

하리라"(막 8:35).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절실하다(막 9:35).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 도 곧바로 실족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절대로 놓지 말자， 십자가를 놓을 

을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승리의 죠}이다(시 23:5). 진노와 심판의 잔 때 세상의 것들은 떨어져 나간다. 복음을 흐리며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종이었을지 

이다(시 75:8).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잔이다(요 18: 11).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늦지 않았다. 진심으로 회개하자. 매순간 겸손히 자기를 부인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요 13: 36).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하고 십자가를 지는 은총의 종이 되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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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종이래요. 그래서 친 

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성경 

퀴즈에서는 선생님과 성경공부를 했던 .문제가 많이 나 

왔는데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성경퀴즈 때는 다 

맞힐 거예요. 이번에는 한 문제를 틀렸거든요. 성경학교 

가 있어서 참 좋아요. 재미있는 성경학교에 다음에는 

친구를 목 데리고 갈 거예요! 

초|서정(유년부) 

젝 "1 역l 수납윤 착교! 
날씨도 정말 추웠지만 나는 처음으로 흔자서 성경 

학교를 갔다. 엄마도 없고， 날씨도 너무 추워서 가기 싫 

었지만 쭉 참고， 성경학교에 갔다. 역시나 잘 갔다. 예 

배， 찬양， 게임， 놀이， 골든벨 성경퀴즈대회 모두 재미 

있었다. 선물까지 받았다. 예수님은 역시나 최고다. 그 

리고 나도 최고다. 마귀가 가지 말라고 나를 괴롭혔지 

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나도 승 

리했다. “앞으로도 계속 승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주 

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1" 

김 솔(조등부) 

응혜각 n흩쏟 

다른 때와 달리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초등부 

까지는 별로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은혜 

를 받게 되니 약간 흔란스럽기도 하고 놀라웠다. 말씀 

의 깊이가 헤아럴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이제 조금은 깨 

달았다. 올해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한 것처럼 전 

도를 열심히 할 것이다. 나는 이번 겨울성경학교 때 영 

어캠프에서 만난 친구를 데려오려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지 못했다. 그래도 엄마가 전도를 하려고 말 

한 것Jt}이라도 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다음에 

는 목 친구를 데려올 것이다. 

이다현(소년부) 

성행냄걱 ?J도혹 

‘이번 져울수련회는 못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홍l이었다. 왜냐하면 수련회 날짜를 알 

고 영어캠프를 신청한 게 아니라 영어캠프를 다니던 중 

에 겨울수련회 날짜를 알게 되었으니까. 처음에는 양심 

의 가책을 받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이번 수련회는 

못 가겠네 . ’ 하면서 영어캠프 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자 이상한 마음이 들었 

주민흥헌 

다. “우리는 주님의 자여이기에 항상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시던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어 

‘성령님이 나를 수련회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 

각이 들었다. 막상 수련회에는 친구들이 많이 안와서 

실망을 했지만 ‘이번 수련회는 놀러온 것이 아니고 은 

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 하고 얼른 실망의 마음을 

버렸다.、 

개회예배 때 목사님이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갈지 두 

고 보자!"고 하셨을 때 기분이 정말 섬뜩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꼭 천국에 가 

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선교 가는 나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 

도 있었다. 이번 수련회에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 

직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린다. 

김길섬(중등2부) 

옴í ， 01-움 í ̂ 1-랐1:1-

중등1부에서 충현기도원으로 져울수련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가라고 하셨고， 나 

또한 2009년도의 목표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했 

다. 그동안 나는 집이 교회에서 멀다는 이유， 아니 변명 

과 합께 예배가 소년부 때보다 더 일찍 시작한다는 핑 

계로 좀 소홀한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중등l부 져 

울수련회가 끝난 뒤 소감문을 쓰면서 몸도 자라고 마음 

도 자랐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중등1부 겨울수련회， 솔직히 나는 모든 게 다 좋았다. 

제일 먼저 서먹하기만 했던 친구들과의 마음의 벽을 많 

은 활동들을 통해 쉽게 허물 수 있었고， 평소보다 기도 

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게 나로서는 굉장히 뿌듯했다. 

지난 주일까지 형식적으로 다니던 교회가 다음 주일부 

터는 진심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믿음의 

사료에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료띨에게 전할 것 

이다. 

이승의(중등1부) 

삽재71-을 연꺼Il t.1- B1- 21-~껴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 

습니다. 처음 개회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저는 눈을 뜨 

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떠들거나 엎드려 있거나， 핸 

드폰을 가지고 장노L을 치는 0에들이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와 수련회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에 데려온 친구에게만 신경을 

썼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다가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2009년 2월 1 일 @ 

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친구를 

전도해서 수련회에 같이 왔는데 나부터 예수님을 바라 

보지 못하다니’ 이런 생각이 틀자 내 자신이 한심하 

여 바로 주님께 회개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후 시간부터는 참 재미있고 기쨌습니다. 특히 저녁 

부흥회시ζ때는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1 

박 2일의 수련회가 참 짧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도 했습니다. 다음 수련회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며 떠나지 않도록 

나를지켜주세요. 

번다윤(중등2부) 

객섯특l 맏움을 호l 개략켜 

“예수님을 믿니?" “네 “예수님이 부끄럽니?" “아 

니요 “그럼， 학교에서 식기도 드리니?" “아니요 

“왜?" 이번 겨울수련회에서 천로역정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과 나눈 대화이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 

신 것을 믿고 또 부끄럽지도 않은데， 왜 주님께 감사하 

다는 식기도조차 못 드랄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 ‘먹 

는 게 바빠서’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 

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을까? 아마 

도 이 모습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찬<6þ하고 마음속으로 

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교회에 다니는 나， 바로 조 

우빈의 거짓된 믿음일 것이다. 

솔직히 지난 한 해 동안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배시간마다 친구들과 

떠들면서 말씀도 안 듣고， 건성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때마다 나는 사춘기니깐， 공부 때문에， 나중에 대학교 

가면 정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 

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회개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사람 사 

이에서도 고백을 해서 거절당하면 굉장히 상처받고 아 

픈데，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 

서해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모 

든 것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그 넘치는 사료띨 미루고 

거절하면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나와 내 또래 친구들은 사춘기이다. 그만큼 세 

상의 것을 따르고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나의 친 

구들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모든 걸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식기도도 드리면서 

말이다. 

조우빈(중등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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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질없었던 걱정을 버리고 

난 기쁜 마음으로 단기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교구에 

신청했다. 날마다 현지어를 외우느라 노력을 했지만， 머리에 입력이 

되지를 않아 마음 고생이 많았다. 문화도 모습도 언어도 다른 그들 

앞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열 

심을 다했지만 30문장 남짓 되는 언어가 왜 그리 어려운지 집 

안 곳곳마다 선교에 필요한 현지어를 붙여놓고 외우면서 “도와주소 

서. 둔한 저의 머리를 열어주세요.꾀며 ζR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 1차 언어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낙심치 않고 기다리니 

기회는 다시 왔고 우리 팀은 선교지로 나아가 십재}의 복음을 전 

하는영광을누렸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전도를 시작했다. 

나는 현지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 

으세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순진하면서도 눈치도 빨라 내가 전하는 서툰 말을 잘 알아들었다. 

전도가 끝나고 우리가 이동할 때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 

어 주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 

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 

를 감사하면서， 평가회와 합심기도 시죠빼 그 영흔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였다. 선교지에 오기 전， 부질없이 걱정했던 내 마음은 어느 

덧 한없이 감사로 변했고， 내일이 기다려졌다. 

반복되는 아침 경건예배와 그날의 일정들을 계획하며 우리 전도 

팀원들은 차 요뻐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찬송 

을 부르며 목적지로 향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피곤치도 

않았으며， 어느덧 8박 9일은 번개같이 지나갔다. 우리 팀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선교지에 주님의 교회가 하루 속히 세워지고 또한 

이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신순자(집사 6교구) 

지난 주에 도착안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장 

1 월 26일(월) - 1 월 31 일(토) 중등2부 1 팀 박원화 

1 월 26일(월) - 1 월 31 일(토) 고등부 1 팀 홍순길 

1 월 26일(월) - 1 월 31 일(토) 고등부 2팀 채홍표 

이번 주에 졸블반}는 선교팀 (1 개 팀) I 
기 간 

2월 2일(월) - 2월 11 일(수) 

팀 

직원 1 팀 

팀장 

최준호 

추만흥헌 제 1 031호 

명끝 øt 1I 

주여， 이 죄인도 

3개월 동안 우리 자신부터 날마다 옛 습관에서 벗어 

오로지 택함받은 주님의 특공대원으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에게라도 십자가 

다. 언제나 불화살로 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앞에， 십자가를 방패 삼아 영적인 끈으로 묶여진 군사로 담 

대히 나아갔던 선교지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조차 비껴 다닌 곳으로 이묘벤들을 접하지 못했던 오지였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매우 생소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우리가 말을 건네도 무표정 

한 모습으로 경계심을 갖고 대했다. 

그러나 선교지를 두고 기도했던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잔잔한 물결을 묘띨어 주 

시곤 하였다. 많은 영흔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곳에서도 주님이 예비 

하신 영흔들이 있었다. 한 영흔이라도 만나면 나 자신도 어느 새 영흔의 목마름에 해갈되어 주님에 대한 

연결고리를 맺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고 나면 서l i，l-<게선 얻지 못하는 기쁨이 나의 몸을 감싸고 있고， 

나의 입에선 “주여， 이 죄인도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입술이 될 수 있네요라고 뜨거운 눈물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주님께는 짐빽 될 수 없는 허물뿐인 나의 선교사 된 모습을 보여드린 그랬l도 언젠가는 

그들이 그토록 배척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 우 

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 

죄정순(집사， 24교구 10지역팀) 

주님의 때에 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O씨나니 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c용 

23:10), 14년 전， 커튼이 드리워진 방의 어둠처럼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주님은 생명과 진리 
의 빛을 비춰주시고 보혈의 피 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의 뜻 

을 이루시기 위하여 충현교회 외선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목전에 겹겹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 

의 부뀌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자고 아내와 다짐했던 14년 전의 g딱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절 

대주권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루아침에 삼남매의 자식과 소유했던 모든 재물을 잃고 자신의 몸η}지도 악챔l 발하여 비참한 처지 

에 있었던 용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c용 1: 21).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용의 믿음은 언제나 저에게 지표가 됩 

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어떠한 연단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c롬 8: 18)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한 약속의 말씀을 더욱 의지합니다. 

저는 타문화권 선교사역에 비전을 갖고 아내와 함께 오래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방 

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시고， 주님의 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영흔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용을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 

록 단련하신 주님의 연단의 손길이 저에게도 미쳐 있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십자가 복음묘덜 붙들 

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윤승렬(성도， 8교구) 

2009던 단'7l선교 (2)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권위를 밝히기 선교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 

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c마 10:16)라고 말씀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으로 어둠의 세상이 본 

질적으로 복음의 빛을 배척하고 싫어하며 미워한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종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이리떼 속의 어린 양처럽 위협받고 고노띨 받을 수 

밖에 없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 왕국을 파하고 그곳에 하나 

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이다. 따라서 선교사가 복음과 함께 박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천국은 복음과 함 

께 고난받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마 5:10). 

그리스도 
on수의 
복음의종 

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밝혀야 한다. 이는 자신이 

본질상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있던 자로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고 믿음을 얻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 복음의 종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속에는 오직 주님께 

매인 바 된 자로서 주님께만 헌신하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세상의 종은 강제와 압박에 못 이겨 복종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하 

나님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도리어 영광이요 기쁨이다.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위한 종으로 택흔띨 입었다(롬 1: 1).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복음을 위 

한 종이었음을 매순간 밝혔다. 다시 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과 역량을 다 집 

중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위한 종으로 부름 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c막 16: 15).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복음을 전해 

야 한다.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특정한 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각 개 

인에게 맡기신 생의 최대 임무요 동시에 특권이다. 충현의 단기선교사들은 자신의 맡은 

복음전파의 사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종으로 

충성하자. 

(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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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닝은 당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간직아게 됩니다 . 교외생왈을 아연서부터 

무슨 임을 하든지 안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안 
다른 이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과 여유가 생겼습니다 . 

r 김짐즐 j 

’ 제가 예수닝을 영접아기 선부터 저와 암께 하섰고 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 처음에 

는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앙으 

로 저의 획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랴보고 

가야할 가장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 ( 안잉수 j 

’ 앙상 그 십자가를 보연서 제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 기도로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교외생왈 

을 통아여 우리 가성이 뎌 많이 앵복해지고 때마다 기도 

를 드렬 수 있음에 녀무나 감사하고 앵복앙니다 . 늘 기 

도로서 주님께 더 매담렬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 

r 죄캉미 ) 

’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냐의 영육 자체이며 나를 바로 
세우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냐님을 섭기는 생왈은 즐 
겁고 명소에도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기도생왈을 하게 되었고 주님 얀에서 결단짤 수 있 

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 ( 김장강 j 

’ 모선이 늘 종연교외에 앙께 나가기를 소망하섰지만 만 
번도 가지 못하고 모신 의 뜻대로 아지 못해 마음이 아였 

습니다 . 작년 니월 돌아가신 이우 열심이 다녁야겠다고 

생각하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아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상초하신 것 뿐 아니라 미선안 냐에게도 관 

심과 사량을 주신 감사안 분이십니다 . 이l시요 ) 

’ 예수님은 선지선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왈을 통OH 
냐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안 짝신이 서게 되었 
스니다 . 그도아 이드어뎌 시저 가드드이 마이 아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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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게 되었고 어떤 시변에 부딪이연 먼저 기도로 갚구하 

게 되었습니다 . 모든 원망들이 주님에 대안 사랑으로 

바뀌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압니다 . (이혜숙 ) 

’ 2008년 안해는 저에게 녀무나 염든 시기였는데 신앙 
생왈을 하면서 많은 마음의 얀정과 평안을 잦게 되었습 
니다 변와된 섭이 있다연 진십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짝신이 섰고， 내가 하는 일의 제1순위가 교외에 오는 

것 ， 성정을 읽는 것이 된것입니다 . (이인선 J 

’ 예수님은 정말 위대아신 분이십니다 . 믿음생왈을 통해 
서 추님 안에서 안 추를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님이란 분이 어색하지 않게 되어 기도를 드리는 옛수 

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 01승옥 l 

’ 저는 불교신자였습니다 남면의 선도로 교외에 나요게 
되면서 교외에는 평안암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무언 

가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냐의 구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추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섰고 나의 마 

음을 다 아시는 사랑의 추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깅상의) 

’ 저는 매일 아집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릇에 물을 떠 
농고 멸리 있는 두 딸을 위해 기도를 하였는데 ， 이상아 

게도 그려는 제 자신의 앵동이 너무냐도 장피아게 느껴 

졌습니다. 가끔씩 접도 보았는데 멈지 않는 남떤도 그 

련 -저의 앵동을 녀무나도 싫어아며 핀잔을 추었습니다 . 

이련 저를 추님은， 딸을 도구로 하여 교회로 인도하셨 

습니다 . 앙으로도 언암없는 마음으로 주님 자녁로 벚과 

소금 앙기로 삶을 살려고 밥니다 . (강영자) 

’ 나의 구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냐 제 염에 계시는 분이 
십니다 십자가를 바랴볼 때마다 저의 죄를 사배추신 

대속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교외생왈을 통해 예수님 

을 만나고 기도암 수 있어 앵복합니다 . 앙상 기도암S 

로서 예수님을 만냐 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류 영옹 j 

’ 선구의 선도로 중연교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 우리 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의생하섰고 ， 우리 구원의 통 

로이십니다 .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의생하섰기 

때문에 말로 요연말 수 없는 큰 사랑이십을 십자가를 보 
연서 생각하게 됩니다. 앵복앙니다 . 나의 구추 예수님 

을 정말 사랑앙니다 (유장욱) 

’ 제 삶이 염들고 어려운 때에 주닝을 만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이 새 삶을 추신 하나님께 모든 것 

을 맡기며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 매일 아집 새 생영 ， 
새 삶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알언 알수 

록 추의 기이안 사랑에 죽복받은 자녁 됨을 감사드립니 

다 . (상연의 j 

-\l X"'"의 갤 

't장 위해한 붙 
한 C!슬한 성도(5.D. Gordon)는 “하나닙과 사럼을 위해 누구나 힐 수 있는 ，~장 위해한 

윌응 '1도하는 것。l다. "(The greatest thin딩 anyone c.an do for God and man 

is to pray.)라고 고백하었다. 특럴한 사럼~ol 학나님과 사럼흩 위해 윌휠 수 있는 것흔 。r

니다. 역|수닙을 칸같로 믿는 샤럼。|랴런 누구든지 휠 수 없는 't잡 위대한 윌응 '1도。|다. '1 
도는 은 윌을 준비하'1 위해서 하는 깃。| 악니다. '1도，~ 바로 르 윌。|다. 자'1의 모든 갖들을 

내려놓고 담솜송| 주닙1꺼l 자싣의 모든 깃들을 내。1 밑'1는 '1도까 우리들 하나닙 앓억| 특렬한 

사럼￡로 Ef들。1 훌 것。|다. “그들 향하역 우리，~ ，~~ 바 담대휠。 1 OI J;!. OI니 그으| 뚱대로 무 

섯을 구하런 들으십。|라 우리까 무섯。|든지 구하는 바들 들으시는 훌슬 얀즉 우i!p~ 그억|꺼| 구 

한 그것슬 얻음 훌슬 또한 야느니라"(요윌 5:1나-15) . 지급응 잔슬로 '1도까 필요한 시대。|다. 

그리스도으| 십자까들 울들며 하나닙의 나라와 으|들 구하는 위대한 윌에 한 마을。| 되자. 삭타 

무릎。|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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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76하고 

정형으로 거듭나며 

사랑따는 믿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대를 이어온 지 4대째， 어려 

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자리온 니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감동과 감화도 없이 의무적으로 주일성수， 십일조 생활， 공예배 

출석을 하는 그저 단조로운 신앙생활의 연속이었다. 외식과 위 

선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연익한 믿음을 통해 어느덧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연르띨 즐기며 살던 나에게 경제적으로 크나큰 

난뺀 부딪치면서 방황하게 되었다. 게다가 심장의 혈관까지 

막혀 죽음에 직면하기도 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셨고， 십자 

가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찬송 423장. 528장. 314장을 통해 끊임없이 주체 못할 눈물 

속에 회개하게 하셨고， 요한1서 5장 4-8절의 말씀을 주시고 위 

로받게 하셨으며 오직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셨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 

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 

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 

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c사 46:3- 4). 말씀을 통 

하여 힘을 얻고 안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요k게서 믿음의 길 

을 걷게 하여 주신다. 하지만 원죄와 더불어 솟아나는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 항상 두 세계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갈림길 

에서 예배 시에 들려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도전받게 하신 

다. 또한 자기 부인을 통해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 죽게 하시 

며 ，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참회의 기도와 회개의 영을 내려주 

시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하시는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주시 

는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린다.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적마다 “너희는 믿음 안 , 

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녀회 자 

신을 확증하라끼고후13 :5 )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 

인으로 받아들이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 

리의 생애를 통해 따르고 행함이 있어야 

하겠기에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늘 

도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을 것을 다집 

한다. “할럴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잠절규 
아멘 장로， 21교구장) 

\? 새 가 족 을 왼 영 압 니 다 φ 

번효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효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1 차유영 24 청년 1 부 추순옥(18) 160 업승한 2 장년 1부 정재영(24) 

152 이지현 22 정년 1부 채임숙( 1 8) 161 문영순 18 장년2부 이근호(2이 

153 최경지 3 장년2부 김종민(17) 162 백전기 4 청년 1부 백수현 (4) 

154 송민증 19 장년2부 이율의( 1 ) 163 이길구 10 장년2부 옥미지(6) 

155 조용선 11 청년 1부 정명순( 1 1) 164 박준석 4 정년2부 이미자(4) 

156 송복임 1 장년2부 함희정 (1) 165 김성은 9 고등부 공예원(9) 

157 김유칠 21 장년2부 이병근( 1 5) 166 이정학 13 청년 1 부 

158 안정자 4 장년3부 167 김은재 13 청년 1 부 

159 이길성 2 징년2부 

* 층연교회의 안기즉이 f/71. 윈하시는 분은 본당203.호재가족 등록길로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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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임 

집사회 지회별 월례회 

일시 ‘ 2일월요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릴리훌 

2 권사 기도회(1 지호1) 

일 시 3일(화) 11 ‘ 00(1 0 :00 교회출발) 

장소: 충현기도원 

3 정기당회 
일 시 4일 수요2부예배 후 

4 집사회전체기도회 

장소 :당회실 

일 시 ‘ 6일 금요찬양집회 후 

대상 ‘안수집사전원펼참 

장소 갈릴리흘 

열 세 

김창순 타교권사(이경회 집사의 시모， 2교구 개나리 1 

구역) / 27일 별세 ， 29일 장례 

2 이만호 타교장로(이형숙 권사의 부친 조홍진 안수 

집사의 장인， 18교구 여의문래구역) /28일 별세， 30일 

장례 

3 이순례 타교권사(정길례 권사의 모친 김장호 집사의 

장모， 22교구 영통1구역) /28일 별세 ， 30일 장례 

2009년 쩨4차 CMTC 
(교육과정 :3주간， 장소 : 감l리를) 

시 간 

18:15-19:15 
19:15-19:30 
시 간 

18:15-18:45 
18:45-19:10 
19:10-19:30 

2월 1월(오늘) 

지1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저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2월 8일(다음주일) 

져13강 선교지 영적 상황 

치1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지15강 영성기도회 

주민흥헌 

교피쇼석 

홍희 교외쭈밴 현도 

일 시 여전도회 2월 1 1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2월 14일(토) 14:00 

장 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션교얻애 혼현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저11교육관 501호(캄보디아) 510호(베트남) 504.호(너|필) 

200Q년 겨울수변획 (쁨을전원그리스도예수의종，롬1:1-4) 

부서 일시 장소 

대학부 2월 3일(화)~5일(목) 충현기도원 

장년1부 2월 7일(토) 저11교육관 207.호 

청년1부 2월 13일(금)~14일(토) 충현기도원 

어|바다부 2월 14일(토)， 성인반 에바다부실 

청년2부 2월 28일(토) 저12교육관2층， 코01노니아흘， 어|바다부실 

2009년도 삐” 자 악습 및 셰해식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려|자， 개종자， 입꽤 장소 유O써|려l자 징소 

l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2월 8일 15:00-15:50 (강호성 목사) ?ffJ호 ( 최성득목사) 304호 

(댐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6따16때 (최강전목사) 뻐호 (박용현옥씨 304호 

l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구웬론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2월 15일 15:00-15:50 (강현철 목사) ?ffJ호 ( 이핑현목사) 304호 (탁정헌목사) 30 1호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당 

교구별 
16빠16:40 장소 장소 

2월 22일 
찬앙예배 

성인학습 세례식(찬양예배 ， 본당) 유 아 (오후 3시 ， 갈렬리훌) 

(주일) 오후 4시 3앤까지 입실 바랑 세려|식 오후2^1~분께입실바랑 

새벽기도회 (2/2 - 2/8) 

2 (월 3 (화 4 (수 5 (목 6 (금 7 (토 I 8 (주일 ) 
김성관/노광헌 | 박용현/권오준 | 유재진/김성현 | 김완수/강두형 | 최성득/김윤환 |최강전/이복순A I 이성진/류진희 
막 11 :1 - 11 딘 6‘ 1 -9 단 6:10-18 단 6: 19- 28 단 7:1-14 딘 7’ 15-28 단 8: 1 -14 

예배 담당 (2/4 - 2/8) 

저1103 1호 

훌뭘 충현 7톱으l 창 
띠 2월 20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2009년 제1차 청지 

기훈련(그리스도의 기도， 시 16 : 1)에 모든 성도들이 참 

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a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a 위입목사님의 영육을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 

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À}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 

회(마 16:18)로세워 주소서 

딩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팀 

전 4:6)되게 하소서. 

딩 1 . 1 . 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 

로영접하게하소서. 

a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 8)에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사， 보내는 선 

교샤 (벨전 2:9)가 되게 하소서. 

g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잉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때(녹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단(유지 · 통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 
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 

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날짜 여| 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률필톨힘E훌톨 
2/4 수요 I 고쩌11， 기쁨， 용서(요일 1 : 1패) 김성관 목사 최강전 조연숙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호산나 찬양대) 

2/4 수요 II 우리도그들처럽(대상 20:4-8) 이재현목사 이순식 주순회 십자가군병 되어서(실로암찬양대) 

2/6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윤요한 예루살렘 찬양대 / 핸드벨 중주 /플룻차복회 

2/8 주일 l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고전 9:22) 이광현 목사 이재현 최세진 〈여빼전찬양〉 

2/8 주일 II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과(고전 9:22) 최강전 목사 이재영 김홍기 나 어느 날꿈속을 헤매며 외 / 첼로 이화영(임마누엘 오케스트라) 

2/8 주일 m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고전 9:22) 김성관 목사 김익환 김영달 경손õl 주를섬깅때 /소프라노 01은01 ’김뺀 ， 영토생나혜(할헬루0)찬양대술로61스트) 

2/8 주일 π 몇 사랍이라도 구원하고자(고전 9:22) 효}종철 목사 이성진 임창식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외 /플룻 권준영(아벤 오케스트라) 

2/8 주일 V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고전 9:22) 김근영 목사 박용현 이보신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외 /오보에 조영환(엠엘 오케스트라) 

2/8 주일찬양 와서 보라(요 1:35-42) 김성관 목사 김철규 유종석 플룻 중주/ 가브리엘 찬양대 / 중등3부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 -766-5425) [ 섬 · 기 · 는 · 분 · 틀 t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운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ιL‘ 

영아부 
l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 긴4 -tj「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j ‘: τ t:「 「님-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저11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 :00 지11교육관 301호 

τ;;;<τ E 꺼ι 11-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F τ%3 11-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l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l 

장소 

본당 

본당 

보」 단 u 

본당 

본당 

오진 11시에 드리는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키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O뻐，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ttan없JS t때냉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녀nguage are av밍떠ble at the 티even Oclock 
W이ship Service, and Sri 벼nkan， Chinese, Mong이an， 

Rus잉an. Hindi and Indonesian are 허50 avalable at the 
OneOclockWαship 않fViCe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쥐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층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부 목 사 
노광현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딩회서기 재징위원징 흥얻기도원김 진도위원 지 3교육위원징 에바디부 지 2교구위원회 제1교구위원회 12교구 선교위원회 

이총석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김단용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친앙위원징 깅교구징 앵징위원징 재정위원 18교구짐 5교구 2교구 18교구 핀집국 6교구 

한송규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통현 이재영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강병구 

기획위원 ::::미。T닙~ 심교위원징 건축위원 S핸부징 
징년2부 3교구 1교구 새가즉g연부 11교구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20.교구 17교구 대엌부 4교구 외신부 
12교구징 지 2교육위원징 23.교구징 실로입찬양대징 시설영선부정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이태식 박홍규 권명육 조종환 배훈식 g교구 앙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11교구징 몽사위원징 여배위원징 제2교구위원장 t방E때부징 강호성 융요한 김근영 박준식 최진철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21교구 15.교구 정년1부 8교구 19교구 
기획위원짐 진도위원 건축위원징 19.교구장 9교구징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안일찬 
정챙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14교구 7교구 초등부 중등1부 고등부 

집번2부징 재정위원 7교구징 기획위원 기획위원 송제호 김성헌 

이달육 장철환A 검숭곤 항철주 윤석민 중등3부 중등2부 

소년부징 새가즉등록실장 깅사위서기 17교구징 예배위원 
·여전도사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24.교구징 지11교구위원징 잉로원추진위원 깅사위원 유년부징 융인숙 김연식 홍순얘 이옥주 김말자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전은배 

김정연 강덕펼 최문실 전은회 김정;<.} 
영유초중도서실잉 동산부징 1교구장 때배위원 m교구징 8교구 21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석영식 구재완 송두업 유상태 박상대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엄태주 
O맨친앙대징 중등2부징 제피해원장 틱이부짐 중등1부징 4교구 20.교구 2교구 7교구 17교구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이상석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진도위원징 선교위서기 2교구징 기브리엘친엠징 15교구징 잉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김연태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정23원교구임 서영란 
외신부징 4교구징 딩회부서기 16교구징 10교구징 정년1부 24교구 1교구 13교구 

김종홍 장철환B 정태통 이세영 이성섭 조현영 

영이뿜 깅사위원장 유이부징 힐옐루이전앨엠 기도원부징 고등부 

장철규 이보신 이%냥” 김성호 조증민 · 사랑부지도 신범식 ·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21교구장 고등부징 13교구장 5교구징 8교구징 

이호일 추병창 최세진 김홍기 박광식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초등부징 유치부장 입Df'r옐친앙대g 에H따부징 6교구징 

• 진입연주자 장연회 노응영 
류기명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박종율 
14교구징 새7택앙육부징 정년1부징 정년2부징 대희부징 ·선교 사송요한 

·l.!!!J!l'JiI!l‘--“UI.l!.&!:흩앙_.1. 


